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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예비타당성 심사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자체가

허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, 비용대비편익(B/C)이 0.08임

ㅇ 산업부는 경량소재 사업을 위해 특정기업만이 실질적으로 독점·

활용하기 쉬운 장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기사의 내용은 당초 사업원안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속

에서 수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, 합리적인

대안을 마련하였으며, 그 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

비용대비편익(B/C)이 0.82로 도출됨 (최종사업비 510억원)

ㅇ 또한, 장비 구축은 특정기업만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

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이 활용하는 방안이었지만, 예타 조사

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

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과 장 (044-203-42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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